
삼성전자, 글로벌 디스플레이 1위
시장점유율 26.5%로 8년 연속 … LG전자는 15.3%로 2위 차지

삼성전자가 분기 TV 판매 신기록을 세우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자리를 지켰다.

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, 삼성전자는 2013년 4/4분기 평판 TV 판매량 1611만대를 기록했다.

분기 TV 판매량이 1600만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직전 최고 기록인 2012년 4/4분기 1539만대를 웃돌았

다.

4/4분기 시장점유율은 28.3%를 기록했으며 연

간 점유율은 26.8%로 2006년부터 8년 연속 1위

자리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LG전자가 15.3%로 2위, Sony 7.5%, TCL 5.6%,

하이센스 5.2%로 뒤를 이었다.

삼성전자의 TV판매실적은 세계 경기불황에도

프리미엄제품 전력과 현지 밀착 마케팅이 효과를

거두면서 선진시장과 성장시장에서 고루 선전한

결과로 분석된다.

북미·유렵은 블랙 프라이데이, 크리스마스 특수

를 활용한 성수기 판촉이 성공을 거두면서 4/4분기에 북미 TV 시장점유율이 역대 최고인 40%를 기록했다.

경쟁이 치열한 중남미에서도 점유율이 30%를 넘어섰다. 50인치 이상 대형 TV 판매가 늘어났고, 축구 경기

시청에 맞게 화질과 음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커 모드(Soccer Mode) 등 지역 특화 기능이 좋은 반응을 얻

은 것이다.

삼성전자는 2014년에 최고 곡률의 커브드 울트라HD(UHD) TV를 비롯한 혁신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한다는

전략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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